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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경제적ㆍ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이렇게 대중

화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엽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내국인

의 해외관광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세계사적으로도 해외관광이 보편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에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유급휴가가 제도화되면서, 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항공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현상이었다. 한국은 1945년 일본

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대까지는 

최후진국으로 머물렀다. 따라서 1960년대 이래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해외관광의 발전이 지연되

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관광을 좀처럼 허

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해외관광 금지 정책의 결과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래의 장밋빛 꿈으로 

이야기되던 ‘해외여행자유화’는 1981년에야 실현에 옮겨져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 또한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 규

제의 단계적 완화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

럽게 조절되거나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대상이었다. 

해외여행의 통제와 자유화는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또 다른 ‘규제’와 ‘자

유’, 예컨대 소비와 여가 활동을 둘러싼 규제와 자유에 대해서 새로운 시사점

※ 이 논문은 알리예바 바하르, 「한국에서 해외관광의 형성: 1980년대 ‘해외여행자유화’를 중

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7)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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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해 주고 무엇보다도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

던 해외관광에 대한 통제는 1980년대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민들의 해외관광이나 해외여행자유화 정책은 연구 대상

으로 별 관심을 끌지 못했고 주로 경영학ㆍ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몇 가지 접

근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해외여행자유화를 전후하여 등장한 이들 연구 

대부분에서 제시되는 논쟁이나 주제들은 당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며, 주요한 논점들은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대

처 방안이거나 해외여행업 및 여행상품의 개발, 혹은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동향 등이다.1

한편 해외관광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관광

의 형성과 변천 과정의 한 부분으로 국민 해외관광의 등장과 그 발전 과정을 

다룬 인태정, 김봉 등의 연구가 있다.2 특히 인태정의 연구는 사회문화학적인

관점에서 관광을 고찰한 연구로, 한국에서 관광의 형성과정을 단순히 서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의 사회학적 함의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3

해외관광(혹은 해외여행)은 모든 형태의 여행을 가리켜서 부르는 것이지만 

관광이 등장한 이래 그것은 일상생활의 여러 면과 결합하면서 신혼여행, 효도

관광, 수학여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권기숙과 박부진의 연구에서

는 이 중 한국의 신혼여행 행태를 집중으로 논의했다.4

1 이런 연구들로는 윤대순, 「 의 에 한 : Package tour를 으로」, 경

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최진두, 「 의 과 에 관

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8) 등의 연구들이 있다.

2 인태정, 『관광의 사회학』(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김봉, 『관광사』(서울: 대왕사, 2010).

3 인태정, 위의 책.

4 권기숙, 『신혼여행의 사회학』(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박부진, 「신혼여행의 문화사:

새로운 통과의례의 시작과 현재」, 『한국문화인류학』 40-1(2007),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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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 이동인데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

한 것은 여권이며 여권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통제하는 장치이기도 하

다. 한국에서 해외여행 통제 역시 여권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한국

의 여권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

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은 개항기 이래 해방 이전까지에 대한 연

구들이다.5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여권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해외이동이 어

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해외이동이 아닌 오히려 여권제도와 출입국관리

상의 규정을 어긴 해방 이후 일본 등으로의 밀항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

어졌다.6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일부 논문에서 짧게 언급된 내용들을 제외하면 해방 

이후에 해외여행을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나 아주 당연하게 자유롭게 떠나는 

해외여행, 그중에서도 해외관광이 무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통제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방 이후 한국에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해외

관광이 형성된 과정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해

방 이전 한국인들의 해외이동 혹은 해외여행이 주로 위로부터 조직된 것이

었다면, 해방 이후에도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대상이

5 서호철,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

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7); 김설하, 「여권의 기원과 등장으로 본 

개항기 근대성, 1883-1905」,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김도형, 「한국 근대

( ) 제도의 성립과 추이」, 『한국 근현대사 연구』 77(2016), 7~55쪽 등 참조.

6 차승기, 「수용소라는 안전장치: 오무라( )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한국학연구』 

32(2014), 315~337쪽; 이정은, 「‘난민’ 아닌 ‘난민수용소’, 오무라 수용소」, 『사회와 역사』

103(2014), 323~348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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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정부의 정책하에서 규제되거나 완화되었다.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되거

나 중지된 적은 없었지만 1980년 후반까지 완전히 자유로웠던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정부의 이런 관리와 규제가 어떻게 가

능했고 또 어떻게 작동했는지, ‘해외여행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치였

으며, 이는 해외관광에 어떠한 ‘자유’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해외여행자유화

를 계기로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었

는지를 이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우선, 활용한 주요한 자

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7와 전자관보8에서 제공하는 여권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료이다. 여권과 관련된 법률 이외에도 분석 내용에 따라 「출입국

관리법」, 관광 관련 법률 등을 참고했다. 

다음으로 활용한 자료는 국회 회의록과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정부 보

고서 등의 문서들이다.9 이 자료들을 여권 발급의 제한, 해외여행 통제에 대

한 이유와 의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 외에 활용한 자료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10에서 제공하는 『통계 연보:

연도별 출입국 통계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11 ‘국가통계포털’12에서 제

공하는 각종 통계 자료와 대한민국 정보공개13를 통해서 외교부 여권과에 직

7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

8 전자관보(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9 국회 회의록은 국회 회의록 국회 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에

서 검색했다. 각종 보고서 등 정부 문서들의 출처는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

go.kr)임을 미리 밝혀 두고, 본문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제

공한 문건들을 관리번호로 표시했다.

10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11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1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13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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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은 연도별 여권 발급 통계자료 등이다. 연도별 출입

국 관련 자료는 1960년대 이후부터 시기를 집계한 것이라서 그 이전에 수치

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1978년 여권 발급이 전산화되기 이전에 대

해서는 여권 발급 수에 관한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 교통부, 한

국관광공사, 국제관광공사 같은 기관에서 진행했던 통계조사 등의 자료들을 

활용했다. 통계자료들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은 신문 등의 자료를 활용

하여 보완했다. 그리고 해외여행ㆍ여권 등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실 혹은 사회

적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 분석을 활용했다. 신문 자료로 활용

한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각종 신문 기사다. 

기타 자료로는 세방여행사의 『세방25년사』, 《신부》와 1988년부터 발간된 

잡지 《해외여행》, 개인 기행문 등을 활용했다.14

문헌 자료 이외에 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던 당시, 즉 1980년대

에 외교부 여권과장이었던 송영오와 이메일로 질문을 하여 해당 답변을 보

충적으로 활용했다.15

Ⅱ. 해외여행자유화 이전의 해외관광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대중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였지만 한국인의 

국제적 이동은 19세기 후반기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4 세방(주), 『 25 』( , 1986) 여원, 《신부》, 1989년 8월; 한국관광홍보, 《해외여행》 

각호.

15 당시 여권과장이었던 송영오는 『사랑과 명예: 한 외교관의 삶과 정치 에세이 』(서울: 해누

리, 2012)라는 저서에서 해외여행자유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필자는 그 글을 먼저

접하게 되어, 이메일을 찾아서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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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까지 엄격한 ‘해금’이 실시되었던 한국(조선)에서 해외여행이란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으나, 개항 이후 외국과 교섭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인

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으며 내국인의 해외이동도 상당히 이루어

졌다.16 그러나 한국인들이 지금의 관광과 비슷한 개념의 해외여행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는 시기는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였다. 1906년 일본 

역사상 첫 단체여행이 시작한 이래 일본은 일본인 해외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일본 시찰이나 수학여행도 추진했다. 이는 조선

인들에게 일본의 근대문물을 견문시킴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동조자 및 협조

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3ㆍ1운동 이후 이런 일본 시찰단이 더욱 본

격화되었고, 원래 국내여행으로 한정되었던 수학여행 또한 일본이나 만주로

까지 확대되었다.17  

그러나 1930년대 후반기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이동에 대

한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일제

의 관광정책은 ‘억제’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해외여행

은 억제되었다.18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한국은 해방되었으나 미

국ㆍ소련에 의해 동북아시아가 분할 점령되는 등의 장벽에 대해 국내에서의

각종 정치적 경제적 명분이 추가되면서 남ㆍ북한 주민의 해외이동은 양측 정

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해방 직후에는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ㆍ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해외로 나

가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1950년대 말까지는 해외여행의 기회는 물론 여행

16 김도형, 앞의 논문(2016), 8~15쪽. 

17 국사편찬위원회,  『여행과 관광으로 본 근대』(서울: 두산동아, 2008), 197~199쪽;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서울: 경인문화사, 2011), 6쪽; 조성운,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수학여행」, 『한일민족문제연구』 23(2012), 91~92쪽.

18 조성운, 위의 책, 2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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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나 기반, 관련 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가 여

권과 출입국 관련 법안과 각종 규정을 정비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본격적 파

악과 통제에 나선 것은 1960년대 초 박정희 군사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였

다. 정부의 해외고용노동력이나 이민 진출 정책으로 인구의 해외이동 증가

가 예견되면서, 해외이동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필요해졌고, 이

런 배경하에서 1961년 12월 31일에 「여권법」(법률 제940호), 1962년 3월 9일

에 「해외이주법」(법률 제1030호), 1963년 3월 5일에 「출입국관리법」(법률 제

11289호) 등이 뒤이어 제정되었다. 이 중에서 국민들의 해외이동을 통제하는 

주요 수단은 여권장치였다.

‘외화 절약’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는 외화 사용의 필요 여부에 따라, 또 국

가 경제개발에서의 역할에 따라 해외여행을 범주화하고 분류했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거나 여비를 해외의 초청자가 부담해서 외화 지출의 

우려가 적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요건에 따라 여권 발급을 

허용했지만, 그렇지 않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최대한 억제했

다.19 급기야 1974년 12월에 31일에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

되면서 여행 목적에 따라 여권의 종류와 발급 절차를 따로 정했다. ‘불요불

급한’ 해외여행으로 간주된 해외관광은 여권 종류에 들어갈 여행 목적의 범

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관광 목적의 여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

서 당시 한국인에게 해외관광이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방문, 상용ㆍ문화 

등의 다른 목적의 해외여행 기회에 부수된 형태로만 가능했다. 정부는 국내

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지만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19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 외무부훈령 제72호, 《관보》, 1972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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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여행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현실화된 해외관광 

1.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도입: 관광여권의 등장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보였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과 외환보유고가 급증하면

서, 이전에 외화 절약을 이유로 통제되었던 해외여행이 가까운 미래에 허용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낳았다.

정부는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을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에 허용한다는 방침 아

래 해외여행관광적금제를 신설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 외환보유고가 급격

한 추세로 증가, 일반인의 해외여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가용외환에 큰 주름살

을 주지 않는다는 정책 판단이 내려지고 있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인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홍보란 차원에서도 

이제는 해외관광을 할 수 있다는 국력의 신장을 과시할 단계라는 관점에서 추진

되고 있다고 밝혔다.20

1977년 한국은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돌파했고 

이것은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적인 숫자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갑

자기 해외여행 자유화가 거론된 것은, 한국이 일정한 경제 수준에 이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5ㆍ16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미

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갖게 하여 당장의 저항과 사회운동을 막으려고 했

20 「해외여행 관광적금제 검토」, 《경향신문》, 1977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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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 아래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해야 했던 노동자, 도시산

업화로 급증한 도시빈민 등 독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이 낳은 사회모순은 

삶의 여러 면에서 곧 나타났다. 경제개발, 조국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서 이루

어진 탄압과 비인간성은 정권에 대한 저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21 이전에

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분이 여러 면에서 통제를 가하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

했으나, 개발독재로 인해 열악하고 억압적인 생활을 살게 되는 민중들의 분

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동기 부여가 필요했다. 소비와 오락, ‘복

지사회’ 등이 그런 것이었다.

1962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세계 1위로 나타난 현상은 경제개발

의 성과를 증명했다. 따라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1980년대로 넘

어가면서 소비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사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열악한 노동시장 등으로 국민적 저항이 

날로 거세지는 박정희 군사정권 말기에 이런 약속은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

지만 실제로 규제 완화책이 수립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국민들의 민주주의

에 대한 기대를 짓밟으면서 등장한 신군부정권의 대국민 회유책의 일부였

다.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

내에서는 ‘정의사회’, ‘복지국가’ 등의 구호를 내세웠고, 국제적으로도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개방정책들을 실시하기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는 겉으로는 아주 적실하게 ‘자유’를 과시하면서도 실

제로는 1980년대 말까지 선전만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던 ‘과시용’정책

에 불과했다.

하여튼 광주 민주화항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80년 6월쯤

21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파주: 서해문집, 2010), 390~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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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여권 발급 업무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다.22 그동

안 해외여행은 여권 발급을 통해 규제되었기 때문에 여권 발급 업무의 간소

화는 곧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는 뜻이었다. 완화 조치가 아직 계

획 중이던 1980년 7월에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방학 중 대학생들

의 해외연수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23 관광여행은 물론이

고 기타 목적으로도 여권을 발급받기 힘들었던 당시로서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의 허용은 정부가 부여한 큰 혜택이었다. 거기에는 물론 학생운동을 약

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대학생 해외연수에 이어 해

외여행경비의 허가제도의 폐지,24 방문 목적의 여행에 대한 초청 허용을 1촌

에서 3촌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완화 조치들이 추진되었다.25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된 해외여행 완화 조치는 1981년 8월 「여권법 시

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외관광이 허용되는 등 큰 변화

를 맞이했다. 그러나 해외여행 확대 방안은 해외여행을 처음부터 완전 자유

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를 계획한 것이었다. 단계적 자유화

란 해외여행을 제한 혹은 규제하는 규정들을 경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차 완화해 가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완전 자유화한다는 것이었다.

1981년 8월 1일부터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첫 단계에 들어간 해외여

행자유화를 위한 조치는 큰 틀에서 여권 유효기간, 여권에 목적지 미기재, 여

22 「시행령 개정방침 여권 발급 대폭 간소화」, 《경향신문》, 1980년 6월 7일; 「취업 여권 발급 

때 신원보증제 폐지」, 《동아일보》, 1980년 6월 25일.

23 「올 여름 방학부터 대학생 해외연수 규제 풀어」, 《경향신문》, 1980년 7월 23일. 

24 해외여행경비 허가제도는 해외여행을 할 경우 외국환 은행의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를 받

아야 외화를 바꿀 수 있는 제도였다. 이 해외여행경비 허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여권만 

제시하면 규정된 한도 내에서(당시에는 1인당 3,000달러, 동거, 방문, 취업 목적의 경우에

는 1,000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권만 제시하면 1인 3천불교환 외국환관리 

개선」, 《경향신문》, 1980년 10월 3일.

25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07호(19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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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발급 대상자 확대, 여권 발급 업무 간소화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1>과 같다. 

1981년 2월 28일의 「여권법」 개정에 따라 3월 말에 「여권법 시행령」(대통

령령 제10264호)이, 또 4월 1일자로 「여권법 시행규칙」(외무부령 제107호)이 

마련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로 구분되었고, 단수일반여권의 여행 목적은 상용ㆍ문화ㆍ동거ㆍ방

문ㆍ유학ㆍ취업ㆍ기술훈련ㆍ거주로, 복수일반여권의 여행 목적은 상용ㆍ문

화ㆍ거주로 구분되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런데 1981년 4월에 정권

으로부터 추가적인 해외여행자유화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고, 이 지시에 따

라 넉 달 만에 「여권법 시행령」(8월 1일, 대통령령 제10437호)과 「여권법 시

행규칙」(8월 3일, 외무부령 제110호)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때의 「여권법 시

행규칙」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이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2조

의 여행 목적이다. 여행 목적은 ‘상용(B)ㆍ상사주재(BL)ㆍ문화(C)ㆍ문화주재

(CL)ㆍ단기학술연수(CS)ㆍ동거(J)ㆍ근친방문(V)ㆍ친지방문(VP)ㆍ유학(S)ㆍ취업

(EMPLOYMENT)ㆍ기술훈련(T)ㆍ거주(RESIDENCE)ㆍ관광(TOURISM)’ 등으로 

세분화되고 비자처럼 여권면에 기재할 기호도 붙여졌는데, 맨 마지막에 ‘관

광(TOURISM)’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까지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던 관광 목적의 여행은 해외여행자유화의 

주요한 상징이었다. 해외관광이 허용된다는 것은 해외여행의 ‘사실상 자유

화’이기도 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에 따라 관광여행이 허용되었으나, 대

상자가 5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 관광에 대한 완화 조치 

실시는 1983년으로 계획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이 제한을 차차 

완화할 예정이었다.26

26 『제108회 제16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1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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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해외여행자유화를 위한 조치’의 주요 내용27용용

구분 현행 개정 시행 시기

27 『제108회 16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1981.12.7); 「여권 이렇게 달라진다」, 《동아일

보》, 1981년 7월 25일의 표를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1981년 8월 개정),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1981년 8월 개정)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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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유화 방안 가운데 다른 목적의 해외여행보다 관광 목적 해외여

행의 ‘자유화’가 이렇게 연기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상용이나 문화 혹은 방

문 목적의 여권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초청장이나 그 여행 목적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관광은 초청장 등의 서류 없이 

그냥 관광이라는 사유로 해외로 나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므로, 한번 허

용되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 여행자들을 창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

안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규제해 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우려가 되는 사항이었다. 따

라서 우선 실행 시기를 1983년으로 미루고 그때까지 상황을 살펴보고 자유

화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다.28 관광여행을 허용하기 전에 친지방문 목적의 여행을 먼저 허용했는

데 이는 전자에 대비한 준비 단계였다.29

하여튼 1983년에 관광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28 이에 대해서 당시 여권과장이었던 송영오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해외여행 제한정책에

서 갑자기 전면 자유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관광여권까지 허용할 만큼 정

책적, 제도적, 물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행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나 부

작용 등을 보완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여 관광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29 『제108회 제16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1981.12.7).

구분 현행 개정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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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했으나, 여기에는 대상자가 5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나이 제한만으로 해외관광의 허용 기준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 

범위를 더 좁히고, 그 범위 안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여행하지

는 못하게 통제하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었다. 그것은 예치금 제도로 이른바 

재산과 여행횟수에 대한 제한이었다.  30

예치금 제도란 여행 전에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야 여권을 발급받

을 수 있는 제도였다. 이는 관광과 친지방문 목적의 여권에 한했는데 방문목

적의 경우에는 100만 원, 관광목적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1년 동안 예치해

야 해당 목적의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31

<표2>와 같이 당시 월평균 임금은 전산업의 기준만으로 해도 1985년까

지 약 21만~29만 원 사이었다. 그러나 200만 원을 예치하려고 하면 월별 약 

16만 원씩 은행에 입금해야 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여행경비와 별 상관이

없는 금액이라 여행자는 월평균 20만 원대의 임금으로 예치금과 여행경비까

지 마련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해외관광을 완화한다고 해도 이는 실제적

으로 일부 상류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

30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변화: 통계편」, I. 경제 4. 소득과 소비, 국가통계포털(http://

kosis.kr).

31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5호(1983.6.14), 제7조(관광목적 여행자등의 예치금등).

표2-월평균 임금(1981~1985)30 (단위: 원)

연도 전산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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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행 전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귀국 후 2개월 지난 후에 귀국사실확인

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해야 반환받을 수 있었다.32 관광 목적 여권의 경우 출

국 후 3개월 이내, 친지방문 목적의 경우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것

이 원칙이었으며, 여권 발급 신청 시 지정된 기간에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내

용의 ‘귀국서약서’를, 여행을 다녀온 온 다음에 여권 발급기관에 ‘귀국신고

서’를, 예치금기관에 ‘귀국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33

여권 발급 신청 과정에서부터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꼭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서약을 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발급해준 여권

이 외국에서 더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자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국서약서 등 사전에 불법 체류자를 방지하고 체류 자격이 끝나면 꼭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만들어 냈던 것이다.34  

한편 관광여권으로 국외에 여행한 자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방문 목적으

로 국외에 여행한 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관광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해야 다시 해외관광을 할 수 있었다.35 해

외관광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잦은 해외관광여행’을 막기 위해서였다.36

결과적으로 ‘해외여행자유화’의 계기로 1983년부터 해외관광이 허용되기

는 했으나 이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면 갈 수 있는 것이

었고,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갈 수 있는 것이었다.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 등을 차차 완화할 계획이 있었으나 해외관광

32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5호(1983.6.14), 제7조(관광목적 여행자등의 예치금등). 

33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5호(1983.6.14), 제6조의3(귀국서약서의 제출 등).

34 『제110회 제2차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1982.3.11).

35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4호(1982.8.18).

36 KBS 제2TV <상쾌한 아침입니다>(19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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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부작용’들이 문제시되었다.

1981년 해외여행자유화를 위한 여권 발급 규제가 완화된 이후 관광성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위조 여권, 불법 출국, 불법 외화 반출, ‘보따리 해외여행

쇼핑’, ‘어글리 코리안’, ‘외화 낭비’ 등 각종 문제들이 생겼고37고고  다른 한편으7

로 관광수지/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었다. 사실 위조 여권이나 변칙 해외여

행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아무리 엄격한 규정이 있다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는 늘 있는 법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이런 사례들

이 일어날 때마다 이는 곧 해외여행이 완화된 것과 연관되어 여권 발급의 완

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이전에 해외여행이 제한을 많이 받았

던 여성들이 변칙 해외여행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 체면

등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해외여행을 다시 통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

부는 여권 발급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은 물론이고 반입 물품이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선물 안 사오기’ 운동이나 국산 애용품 캠페

인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38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

해서 진행되었던 이런 대처 방안들은 사실상 자유화 조치의 후퇴를 의미했

37 이런 사건들로는 위조 여권으로 은행에서 34만 달러를 환금하고 반출하려고 하다가 걸리

는 ‘34만 달러 사건’, 변조된 여권을 가지고 둘이서 미국으로 건너간 ‘미스 서울 소동’ 사건 

등이 일어났다. ‘미스 서울 소동 사건’의 계기로 여권 변조를 막기 위해 여권의 사진 부착 

부분에 특수한 화학 처리를 해 출입국 때 과학적으로 변조 여부를 즉시 가려낼 수 있도록 

새로운 여권을 만들었다(「환전책ㆍ위조책 4명 34만 달러 사건」, 《동아일보》, 1982년 6월 

16일; 「판치는 위조 여권 출입국에 큰 구멍」, 《동아일보》, 1982년 9월 14일; 「사진 부분 화

학 처리 여권 특수제작」, 《동아일보》, 1982년 10월 7일). 한편 1983년 1월 31일 일본 《아

사히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한국 여성 관광객들이 쇼핑에 몰두하는 모습이 풍자적으로 

묘사된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한국인 ‘보따리 쇼핑’에 특수 노리는 일하관항」, 《경향신

문》, 1983년 1월 31일). 이는 국가 이미지와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서 해외여행을 다시 

통제하는 데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 준 사건이었다.

38 「해외여행 자제촉구」(1983.2.24, BA0398709); 「해외여행 자유화 따른 대책」(1983, 

BA0246476); 「공직자와 해외여행선물」, 《경향신문》, 1983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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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외관광에 대한 완화 조치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정부는 

해외관광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부추기지 않도록 해외관광에 대한 광고나 

홍보들을 통제하기까지 했다.39

2. 패키지 해외관광의 등장

1981년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로 1983년부터 해외관광이 허용되었고 이

로써 해방 이후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하나의 소비 상품 혹은 문화로서 형성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여권제도상으로 규제되었던 해외관

광이 가능해지자 먼저 여행업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그동안 외래객 유

치에만 힘을 썼던 여행사들은 유치와 송객을 병행하고 패키지상품을 판매하

기 시작했다. 세방여행사의 ‘아리랑 하이라이트’ 상품을 시작으로 해서 한진

관광의 ‘KAL World Tour’ 등의 해외관광 패키지상품들이 등장했다.40

그러나 5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해외관광을 허용하다 보니 관광객을 모집

하기가 쉽지 않았고 해외관광은 별 인기를 끌지 못했다. 1983년 첫 한 달 동

안 해외관광 신청 건수는 83건밖에 안 되었다. 신청자 대부분은 무직이었고 

나이가 50~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41  

단체 관광여행의 첫 출발은 1983년 2월 22일 세방여행사에 의해 여행자 

16명이 출국하면서 시작되었다. 남성 10명, 여성 6명으로 자녀들의 효도 관

광으로 처음 해외로 나가게 된 사람들이었다. 여행 목적지는 대만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사 등 동남아 6개국으로 13박 14일 동안의 여행경비는 1인당 

39 「해외여행자유화에 따른 대책」(1983, BA0246476). 

40 한국여행신문사, 『한국관광50년비사』(서울: 한국여행신문사, 1999), 382쪽. 

41 「해외관광여행신청 저조 자유화 한달동안 83건뿐」, 《동아일보》, 1983년 2월 2일.

42 《동아일보》, 1983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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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만 3,300원이었다.43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첫 단체 해외관광객의 출국 소

식은 당시 신문들에서도 빠짐없이 보도되어 공항에서 그들의 모습이 취재되

었다(그림1 참조).

그러나 해외관광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3년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해외관광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합쳐

도 9,866명으로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1984년 기준으로 해외관광 경험자가 

4.1%에 불과했으나 해외여행 예정자의 목적으로는 관광여행이 77.7%로 1위

였다.44 해외관광 인구의 잠재력은 높았으나 해외관광 경험자가 적었던 것은 

우선 제도적으로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 제한과 동시에 예치금 제도 및 여행경비 부담 등도 해외관광 이용률

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1983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코스는 1주일간의

일본여행으로 71만 9,000원(946달러)이 들었다.45 따라서 패키지 요금과 예

치금까지만 해도 최소한 270만 원이 넘는 여행비용이 필요했다. 그런데 월평

균 임금이 20만~30만 원대였던 당시로서 일반인들에게 해외관광을 위해 이

43 「50세 이상 해외관광객」, 《매일경제》, 1983년 2월 22일.

44 국제관광공사(편), 『전국민여행동태조사』(서울: 국제관광공사, 1984), 30쪽. 

45 「해외여행가이드」, 《경향신문》, 1983년 8월 9일.

그림1-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첫 단체 여행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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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비용을 지불하기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또 해외관광 상품의 유통과 판매, 홍보 등에 존재했던 문제점도 해외관광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해외관광 완화 조치에 따라 일부 여행사

에서 패키지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했으나 전국적인 판매 조직망이 없었고, 

정부가 신문 등 대충매체에서 해외관광 관련 광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여행사들이 광고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객 방법은 주로 여

행사 직원들의 개별 방문 판촉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46

결과적으로 해외관광은 1983년부터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여전한 통제 속에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대중화될 수가 없어 특권층

이 누릴 수 있는 소비문화로 남아 있었다. 

Ⅳ.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시대: 해외관광의 대중화 

1. 여권 발급의 ‘자유화’와 해외여행 시 소지금 한도의 완화 

1981년에 시작된 해외여행자유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후퇴했다가 

1987년부터 다시 등장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재등장에는 여러 요인들

이 작동했다. 그러한 요인들 중 우선 관광수지의 증가와 다가온 88올림픽의 

개최를 들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출국은 규제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쓴 결과 관

광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외환 보유가 늘어난 것이다. 그때까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외화 절약’을 이유로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

46 한국여행신문사, 앞의 책, 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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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1987년쯤 되면 관광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여 외화사정이 호전

될 뿐만 아니라 88올림픽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서 지속적인 관광수지의 증가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요인들에 근거해서 해외여행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계획되었던 것이다. 47

한편 다른 국가들과의 관광교역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해외여행을 개방

해야 한다는 것이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추진 요인으로 꼽혔다. 이점에서

도 88올림픽의 개최가 중요했다. 세계적 행사인 88올림픽의 개최로 세계 각

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어 관광교역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 또한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48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존재했다. 미국은 이미 1982년에 한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하자 

수입자유화 등 한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었고 1986년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하자 미국은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규정했다. 그리

4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48 「해외관광 45세 이상 허용 추진」, 《동아일보》, 1987년 1월 15일.

그림2-한국의 국제수지(1980~1999)47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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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원화 절상 등 광범위한 통상 압력을 가했다.49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지자 한국은 늘어 가는 국제수지 흑자를 어떻게 

하든 줄여 보려고 했다. 흑자가 과도하게 날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의 무역규제 

조치가 우려되며 원화 절상 압력 및 통화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흑자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된 가운데 해외

여행자유화 조치가 다시 등장했다.50

해외여행규제의 완화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여

권 발급, 다른 하나는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규제를 풀어 나가는 것을 통해 해

외여행통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1987년 9월에 정부는 해외여행규제를 완화한다는 목적하에서 「여권법 시

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1983년 이후부터 거의 4년 만에 해외여행

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실시된 셈이었다. 그리고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이전에 

크게 억제되었던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었다.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

은 50세에서 45세로 낮췄고 예치금제도와 귀국서약서제도 폐지되었다. 같은 

해 말에 「여권법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되어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귀국 후 1년이 경과해야 다시 관광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6개월로 줄어들어 관광여행 횟수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었다.51

해외여행에 대한 완화 조치들은 잇따라 1988년 때에도 진행되었다. 관광

여행에 대한 여행 횟수 제한을 폐지했고, 청소년의 어학연수, 해외견학 등을 

허용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넓혀 주었

다. 또한 관광여권에 대한 나이 제한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낮추었

49 인태정, 앞의 책, 145~146쪽.

50 「경상흑자 감축 긴축 기조 지속」, 《매일경제》, 1987년 6월 27일.

51 『여행』, 네이버블로그 찡크네 집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http://blognaver.com/jincjinc/

1000010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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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추천하는 선행학생이나 각종 경

연대회 입상자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도 관광여권 발급을 허용했다.52

이렇게 1987년 9월 이후부터 차차 완화되어 간 해외여행은 1989년에 이르

러 완전 자유화를 맞이했다.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된 과정은 관광여행의

연령 폐지, 일반여권의 구분 발급의 폐지, 여권 발급 신청 서류와 여권 발급 

심사 과정의 간소화로 진행되었다. 여권 발급 절차의 간소화가 주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면,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관광’이라는 명목만으로도 

누구든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해외여행자유화의 진정한 의미

였다. 단계적 해외여행자유화냐 완전 자유화냐 하는 것은 해외관광이 어느 

정도 개방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도 했다.

한편 해외여행자유화의 계기로 해외여행경비나 환전제도에 대한 통제도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후 외화 유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시 통제되기도 했

다. 1960~1970년대는 물론이고 1980년대에도 한국에서 해외여행경비는 정

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또한 국내 거주자가 소지할 수 있는 외

화에 대한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이 은행에 가서 달

러를 매입할 수가 없었다. 해외여행경비는 여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정해져

52 「여권법 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37호(1988.7.1).

그림3-여권에 기재된 ‘외화 환전 증

명란’(1990년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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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환전을 하려면 은행에서 여권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때 여행경비 한

도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권에 환전한 금액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를 앞두고 1988년에는 해외여행경비 액수 한도를 1만 달러까

지 올렸을 뿐만 아니라 여권에 환전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폐지되었다. 그러

나 1990년에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에 환전 금액을 표시하는 제

도가 다시 도입되었다가 1997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떨

어드리고 현금소지 사실을 외국인에게 노출시켜 여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빚을 뿐만 아니라 외국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현금과도 소지 이유로 

입국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드디어 폐지되었다.53

이처럼 1989년에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이후 정부는 해외여행 소지금 한도

나 환전 절차 등으로 외화 유출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한도가 순수한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크게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고 볼 수 있다.

2. 해외관광의 대중화: 해외관광여행 붐 

1983년부터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제도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해외관광이 허용되었으나 각종 조건들로 허용 대상의 범위가 좁혀진 상태였

다. 그러나 1989년에 완전 자유화되어 형식적으로 누구나 나이 등에 구애받

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관광으로 떠날 수 있게 되자 이전에 일종의 특권으로 

53 「해외여행 기본 경비 1인당 3천 불이내」, 《매일경제》, 1983년 1월 11일, 3면; 「해외여행경

비 7,500 달러까지 허용」, 《동아일보》, 1988년 9월 7일, 7면; 「5천불 이내 외화 소지 주민

증 제시로만 환전 내달부터」, 《경향신문》, 1988년 10월 21일, 7면; 「거주자 환전제도 폐

지」, 《매일경제》, 1990년 4월 30일, 1면; 「여권에 환전금액 기재제도 개선」, 《연합뉴스》,

199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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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었던 해외관광은 이제 온 국민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로 바뀐 것이었

다. 이는 해외관광의 대중화를 촉진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1988년부터 나이 제한에 대한 완화 조치로 관광 목적의 출국이 급격히 증

가했다. 1987년만 해도 총 출국자의 2.5%에 불과했던 관광 목적의 출국은 

1988년에는 18.5%, 1989년에는 37%로 올라간다(표3 참조). 다른 목적의 출

국 현황과 비교해도 1989년에 해외관광에 대한 나이 제한이 철폐되면서 관

54 교통부, 『교통통계연보』(1993), 364쪽;  연도별 출입국관리 통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에서 재구성.

55 한국관광공사ㆍ교통부(편), 『한국관광통계 1989』(1990), 69쪽의 표를 재구성.

표3-1983~1990년도 총 내국인 출국자 대 관광 목적 출국자 수54 (단위: 명/%)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그림4-1988~1989년도 목적별 내국인 출국 현황55황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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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목적의 해외여행이 그동안 제일 많았던 상용 목적의 해외여행을 앞섰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4 참조).

한편 해외여행자유화는 관광상품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여

권제도상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을 계기로 ‘저가’ 해외관광상품들

이 등장했다. 해외관광에 대한 나이 제한 완화로 해외관광 수요 증가가 전망

되면서, 여행사들은 부유층에 한정되었던 패키지 관광상품들에서 벗어나 여

행비용 중 숙박비, 식사요금, 교통비 등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을 개발하는 데 나섰다.56 그 결과 1988년부터

는 20만 원대부터 일본, 동남아 패키지상품들이 출현했다. 반면 여행 일정이 

이전 시기에 비해 단축되었는데 이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지

만,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직장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중

년층의 해외관광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해외여행자유화 조치를 계기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저가 여행상품들이 등

장하면서, 동시에 코스와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1987년 이전까지는 일본과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위주의 여행상품이 대부분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지로 여행상품 코스들이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관광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해외

신혼여행이나 배낭여행 등이 등장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한국에서 신혼여행

이 보편화된 것은 1970년대이지만, 1980년대 초중반에도 해외여행이 통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여행지는 국내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해

외관광 전면 자유화를 계기로 신혼여행의 코스가 차츰 국내에서 국외로 전

환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조치를 앞두고 1988년 말부터 여

행사들은 새로운 해외신혼여행 상품 개발에 나섰고 그 다음 해 1월부터 해

56 「유럽 16박 3백만 원 선」, 《경향신문》, 198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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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혼여행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등장한 해외신혼여행 상품은 

아주관광의 ‘레인보우 허니문투어’였다.57  

사실 1989년의 해외여행자유화를 계기로 종전 국내로 한정되었던 신혼여

행 코스가 해외까지 확장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신

혼여행은 그렇게 보편화되지 못했다. 이는 해외여행의 경제적인 면이나 해

외여행에 대한 정보 부족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여행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였다. 비록 해외여행에 대한 여권상

의 통제는 없어졌지만 해외관광이 ‘특권층’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혹

은 특별한 소비활동이라는 인식이 아직 존재했다. 이런 점에서 해외신혼여

행은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떠나는 여행이었다. 

4월 사이판, 괌 지역을 4박 5일로 다녀온 어떤 내외는 부모님이 아직 해외여

행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 해외 신혼여행 계획을 세워놓고도 부모님보다 먼저 해

외여행을 하는 송구스러움 때문에 망설였으나 여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수속

하는 중 부모님께서 아시고 먼저 ‘즐겁게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다음 기회엔 부

모님들도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했다.58

이후 1993년쯤 이후부터서야 해외신혼여행이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여행업체들이 신혼여행 상품을 단체여행에 함께 끼워 파는 등의 조치를 통

해 해외신혼여행 상품들의 가격을 낮추었고, 이를 계기로 해외신혼여행 패

턴이 점점 국내에서 해외로 바뀌게 되었다.59

1990년대 중후반까지 해외신혼여행도 사치여행으로 여겨졌지만 이보다 

57 《동아일보》, 1989년 1월 1일, 9면. 

58 「해외신혼여행 A to Z」, 《신부》, 1989년 8월호, 380쪽.

59 「해외신혼여행 증가 동남아는 경비도 제주수준」, 《경향신문》, 1993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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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사치스러운 해외여행 상품들이 등장하기 했다.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골프ㆍ스키ㆍ낚시ㆍ곰 사냥 해외여행 등이 이런 종류의 ‘사

치성 해외여행’으로 평가받고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골프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것이었다. “눈

과 추위 때문에 국내에서는 골프 치기가 어렵게 되자 기후가 좋은 외국을 찾

아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고 돌아오는 호화판 해외골프여행”이 1985년대쯤

부터 일부 여행사들에 의해 개발된 바 있었다.60 이후 골프 여행만 아니고 낚

시, 곰 사냥 등 이른바 관광을 겸한 취미활동의 여행상품, 혹은 레저스포츠 

해외여행 상품들이 잇따라 나타났다.61 그러나 그동안 과소비 억제, 외화 절

약만을 중시해 왔던 사회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런 사치성 해외여행은 비난

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통제되기에 이르렀다. 통제라

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랬듯이 출국을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부과하

거나 여행사들로 하여금 상품 판매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여

행사들로부터 사치성 해외여행자들의 명단을 전원 접수하여 내사를 실시했

고, 이들 중 소득원이 뚜렷치 않거나 고가 사치품 구입, 외제승용차 다수 보

유 등 다른 호화 생활 자료와 중복돼 적발된 사람은 본인 및 가족들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62 한편 한국관광협회에서도 여행업체들에게 소비 풍

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해외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소비 풍조를 조

장하거나 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63

더욱이 1990년에는 교통부가 나서서 낚시ㆍ사냥ㆍ골프ㆍ초등학생 해외연수 

60 「신정연휴 「해외골프여행」 성행」, 《경향신문》, 1985년 12월 23일. 

61 「올 해외여행상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해외여행》, 1989년 5월호, 20쪽. 

62 「호화 해외여행자 내사」, 《동아일보》, 1989년 12월 1일. 

63 「「예약」 열풍이 「해약」 삭풍으로 사치성 해외관광 움찔」, 《경향신문》, 1989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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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치성 해외여행을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억제하기로 했고, 한국관광협

회와 여행업계도 “공동으로 건전한 해외여행상품을 개발토록 하는 한편 사

치성 여행상품의 개발은 자제토록 하고”, 이를 위해 “문화ㆍ종교ㆍ역사탐방 등

의 건전여행 상품 개발과 함께 이미 판매 중인 골프ㆍ낚시ㆍ쇼핑ㆍ곰사냥 등 

일부 사치성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64

이처럼 비록 해외여행은 완전 자유화되었으나 어떤 종류의 해외여행이냐

에 따라서 그 ‘자유화’의 의미가 달라졌다. 정부는 계층 위화감이라는 이유

를 내세우면서 과소비로 간주되었던 사치성 해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하

거나 여행자들로 하여금 자제하도록 했고, 해외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

들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등장한 것은 해외배낭여행이었다. 한국에서 해외배

낭여행의 효시는 김찬삼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을 꿈꾸지도 

못한 시기에 김찬삼은 배낭을 들고 1958년 첫 해외여행에 나선 이후 몇 차례

나 세계일주 여행을 했다. 그의 여행기들은 당시에 거의 집집마다 한 권이라

도 있었거나 빌려서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았던 베스트셀러였다.65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시절, 한국 이외의 ‘외부’와 거의 차단되었던 일반인

들에게 김찬삼의 여행기는 한국 아닌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꿈꾸게 했다.  

이후 1981년에 박경우라는 중앙대학교 1학년 학생이 방문목적의 여권을 

발급 받고 동남아를 무전여행으로 돌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81년에

『배낭족』이라는 책을 펴내 한국에서 배낭여족ㆍ배낭여행이라는 용어를 처음

으로 등장시켰다.66 그 뒤를 이어 몇 명의 배낭여행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6

64 「사치성 해외여행 교통부, 적극억제」, 《매일경제》, 1990년 6월 29일. 

65 우정덕,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 고찰: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

하여」, 『한민족어문학』 56(2010), 432쪽.

66 「젊음의 ‘배낭’에 세계를 담아오다」, 《경향신문》, 1997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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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화 여권 등을 발급받고 편법적으로 ‘위장’ 출국한 자들이었다. 해외관광

에 대한 나이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란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여

전히 꿈만 같았다. 예컨대, 온갖 방법과 경로를 뒤져서 결국 여권을 발급받는 

데 성공한 김정미는 “비행기도 타 보고 출세했다.”라고 했다.67

그러다가 1989년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나이 상관없이 해

외관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고 학생들은 그때부터야 비로소 자유롭게 해외

여행길에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택한 해외여행은 패키지관광이 

아니라 바로 배낭여행이었다. 배낭여행은 적은 경비로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겨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이 되어 버렸다. 한편 해외여행자유

화 조치와 대학생 과외지도 부업 허용이 맞아 떨어지면서 대학생들의 해외여

행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기도 했다.68 대학생 과외금지 조치의 해제가 대학생

들에게 여행경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해준 것이었다.

1989년에 500여 명에 달한 해외배낭여행자들은 1990년에는 3,000여 명으

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에도 해외배낭이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직장인, 주부

들까지 인기를 끌어 해외배낭여행 붐이 일어났다. 곳곳에서 배낭여행 설명

회들이 개최되었고, 여행사들도 직장인ㆍ신혼여행ㆍ가족여행 등으로 개별 배

낭여행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했다.69 그러나 이런 상품은 기존의 패키지 상품

들과 달리 왕복항공권, 철도, 유스호스텔 할인권, 국제학생증, 여행보험이나 

여권 발급 등 수속을 대행해 주는 데 그쳤고 그 밖의 여행일정 계획은 여행자

에게 맡겨져 있었다.70

67 김정미, 『배낭 하나 달랑 메고』(서울: 햇빛출판사, 1988), 39쪽.

68 「젊은이 해외여행 원년을 보내면」, 《해외여행》, 1990년 12월호, 114~115쪽.

69 「배낭여행 살아 있는 지구촌 체험 열기 89년 해외여행자유화 뒤 새 풍속도」, 《한겨레》

1991년 11월 9일. 

70 「배낭하나에 낭만 싣고 유럽으로」, 《한겨레》 1990년 6월 13일, 11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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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낭여행이 이처럼 사회 각 계층에 크게 확산되고 각광을 받게 된 주

요 원인은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과 자유로운 여행일정이었다. 한편 경비가 

저렴하다는 특징 때문에 배낭여행은 과소비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당시 배낭여행으로 일본에 갔던 한 직장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여행을 묘사했다.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해외의 풍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며 

국제적 감각을 배양하고, 특히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일본의 발전상과 현 주소를 

파악한다는 투철한 목적의식을 지님과 동시에 과소비라는 단어를 단번에 제압

해 버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해외여행을 떠났으니 그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71

그런데 저렴한 가격의 해외배낭여행은 사치성 여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

소비라는 비난에서는 자유로웠지만 “외국 가서 나라 망신한다.”라는 비판을 

종종 받게 되기도 했다. 돈 안 내고 기차를 이용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화

투를 친다든지, 신변 문제 등 배낭여행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72 한편

여행사를 통해 계획되고 인솔자도 같이 동반된 단체여행보다 혼자서 떠나는 

개별여행은 더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9년

임수경의 평양축전참가 사건이었다. 임수경은 형식상으로 일본 관광으로 출

국한 것이었지만, 독일을 거쳐 1989년 6월 30일에 축전에 참여하려고 북한

에 입국했다.73 물론 임수경 사건은 정부로 보면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의 ‘극

단적인’부작용 사례였다.

71 「일어서라! 직장인들이여」, 《해외여행》, 1990년 11월호, 78쪽.

72 「대학생 배낭여행 7천여명 유럽 「유랑」」, 《동아일보》, 1991년 8월 9일. 

73 「임수경 평양 축전참가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검색일: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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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에서의 문화적 실수나 올바르지 않은 태도 등으로 국가 체면

을 손상한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이를 대비하여 여행사나 관광공사 등이 여

행설명회들을 적극적으로 개최했다. 예컨대, 1991년 11월에 교통부가 관광

공사와 관광협회에 배낭여행 건전화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고,74 이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건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방

법, 여행 정보 등을 소개하는 배낭여행 정보교육을 진행했다.75 여행사들 또

한 패키지관광과 배낭여행이 절충된 형태의 ‘자유여행’ 상품 판매에 나섰는

데, 여행사에서 현지교통과 숙소를 알선해 주고 관광 일정은 개별적으로 하

는 이런 자유여행 상품은 배낭여행자들의 무임승차나 노숙 등의 문제들을 

일체 해결한 것이었다.76

그리고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대비하여 정부는 해외여행 후보

자들을 위한 소양교육의 내용을 반공교육에서 방문국의 문물, 관습소개, 여

행 예절, 여행 정보 중심으로 바꾸었다.77 단계적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7

해외에서 북한에 포섭된다든가 하는 것보다 현지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실수 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여행지의 문화와 관습, 여행예

절 등을 위주로 소양교육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었다.78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외국에서의 한국 이미지, 국가 체면 손상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있었고, 

특히 유럽으로 가는 배낭여행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서구에서 한국의 국가 

위신이 중요한 문제였다.

해외배낭여행은 대학생들한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 수 

74 「91′ 해외여행 6대뉴스」, 《해외여행》, 1991년 12월호, 97쪽. 

75 「한국관광공사 배낭여행 정보교육」, 《동아일보》, 1992년 5월 27일. 

76 「올 겨울 배낭여행 패키지형 자유여행 인기」, 《해외여행》, 1992년 11월호, 70쪽. 

77 교통부,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국민의 건전 여행 유도대책」(1988, BA0085299).

78 물론 소양교육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배낭여행자 때문만이 아니고 해외여행자 전반에 대

한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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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세계여행에 도전하고 바깥 세계를 바라볼 수 있

는 기회였다. 한편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여행 패턴인 배낭여행을 통해 ‘자

유’를 경험하는 동시에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유럽

에 비추어 한국인들의 생활방식은 여유 없고 갑갑하고 무질서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 세계 속에서 ‘국력이 신장’한 나라였다는 것이 여

행을 통해서 받은 느낌이었다.79 배낭여행을 통해서 경험된 애국심이나 국력

신장에 대한 확신 혹은 자부심은 실은 정부가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이것이

더욱 적실하게 드러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권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로 여행이었다.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각 대학의 학생회 간

부들을 소련, 헝가리 등에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도록 하려는 하는 의도가 있었다. 1992년쯤까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방

문 시 안기부 감시요원까지 파견되었다.80

그러나 해외여행자의 송출에 아무리 국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늘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행은 집을 갖는 의미를 새롭게

하고 집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확신하도록 해 준다.81 그런 점에서 해외여행은 

소속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강화하고 ‘타자’ 속에서 ‘우리’를 재발견하고 

79 「젊은이들 위한 배낭족 특별좌담회」, 《해외여행》, 1989년 6월호, 25쪽. 

80 오창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로망, 해외여행」, 《프레시안》, 2007년 7월 6일, https://www.

pressian.com/pages/articles/84709?no=84709; 「주말 디스코장엔 젊은 열기 가득 대학생

들의 첫 공산권 방문기」, 《경향신문》, 1989년 3월 8일. 감시와 통제하에서 이런 해외여행

은 스탈린 후 소련에서 이루어졌던 해외여행과 유사한 것이기도 했다. 스탈린 후 소련 정

부는 국민들의 출국을 제한하면서도 국가 홍보와 국력 신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해외관광 

송출을 주도한 바 있었다. 이때 서유럽으로 여행한 관광객들은 서로에 의해서, 혹은 특정

한 감시요원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Anne E. Gorsuch, All This Is Your 

World: Soviet Tourism at Home and Abroad After Stalin(Oxford University Press, 2011)

을 참조할 수 있다.

81 닝왕(저), 이진형ㆍ최석호(역), 『관광과 근대성: 사회학적 분석』(서울: 일신사, 2004),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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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 혹은 애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반면 그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자유분방한’ 유럽으로의 여행은 그동안 억압적이고 각종 

규제들 속에서 살아 왔던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Ⅴ. 결론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분단과 전쟁, 체제대립, 반공이데올

로기를 내세운 권위주의 정권의 수립, 국가주도의 고도 경제성장과 그것을 

위한 전면적인 동원의 시대를 거쳤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는 ‘반공’과 ‘근대

화’, 경제성장을 내세워 여러 가지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했고, 두발

과 옷차림, 취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이

루어졌다. 그중 하나가 출국 혹은 해외여행에 대한 통제였다. 사회 전반에 걸

친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한국의 

해외여행 통제의 경우에는 주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 즉 외화 사정이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국가(정권)가 경제개

발을 지상의 목표로 내세우게 된 1960년대부터였다. 박정희 정권의 정당화 

요인이기도 한 경제개발계획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해서 노동과 

생산, 절약과 저축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와 낭비를 억제하려고 했던 큰 배경 

속에서 해외여행, 특히 해외관광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해외관광을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국민 중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꼭 엄격하고 명시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이것이 급격히 늘어날 가

능성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여행 통제

를 강조하고 부각했는데 이는 국민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효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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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해외관광을 사치성 소비인 만큼 억제되고 자제해야만 하는 것으

로, 또 그 절차도 상당히 힘들고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식되게 해서 일찌감치

해외여행 자체를 포기하게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발을 위한 

전 국민적 동원 태세 속에서 정부가 상류 특권층의 사치와 일탈을 견제함으

로써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될

때까지 해외여행이 통제된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의 큰 저항이나 문제 제기

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권위주의 군부독재

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그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저항이 존

재했고, 시민적 자유와 권리, 평등에 대한 요구가 강렬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1961년 5ㆍ16군사쿠데타, 1972년 10월의 ‘유신’ 선포, 1980년 광주민

주화항쟁에 대한 무력탄압과 신군부의 쿠데타 등으로 성립ㆍ유지되었던 군

부독재는 1987년 민주항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에 대

한 다방면에 걸친 저항 속에서도 해외여행의 규제가 갖는 비민주적 성격, 거

주와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지적된 바가 없다. 결국 형식적

으로 보면 해외여행 통제의 완화는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국민적 저항에 대

응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방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반면 1980년대 초 아무 근거 없는 차별적ㆍ선택적 통제로 구성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도, 1983년 이래 정부가 해외여행에 대

해 다시 규제에 나섰을 때도 시민사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면, 해

외여행 자유화 이후 일부 상류층의 호화여행, ‘과소비’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시민사회와 여론이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관광을 

둘러싼 통제와 완화 과정은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

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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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한국에서 해외관광은 경제적ㆍ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화된 여가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외관광이 이렇게 대중화된 것

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 중엽까지 한국에서 내국인의 해외여행

은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이민, 파병, 이주노동 등 

국가의 정책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국민 중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었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특히 강력하게 억제되었던 것은 

해외관광이었다.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을 지

속하면서도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관광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해외관광 금지 정책의 결

과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래의 장밋빛 꿈으로 이야기되던 ‘해외여행자유화’

는 1981년에야 실현에 옮겨져 해외관광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이 

또한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단계적 자유화, 규제의 단계적 완화였다. 이렇게 한

국에서 해외관광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거나 활성화된 것이 아

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대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의 ‘해외여

행자유화’ 조치를 살펴보면서 한국에서 해외관광 형태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

지를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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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of  Overseas Tourism in Korea in the 1980s
Bahar, Aliyeva 

Overseas tourism in Korea is currently a popular leisure activity that anyone with 
a little extra time and money can enjoy. However, the popularization of  overseas 
tourism in Korea started only recently. Overseas travel by local residents in Korea 
was the subject of  strict control up to the mid-1980s, and overseas tourism was 
a particular target of  suppression. Despite the continuous rapid growth of  the 
economy,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until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rarely allowed overseas travel by its citizens, not as a response to 
economic or social conditions but as a result of  government policies prohibiting 
overseas tourism.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which was merely a 
rosy dream for the future from the end of  1970s, was finally realized in 1981 
when regulations on overseas tourism were partially relaxed.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overseas tourism was formed in Korea through the “overseas travel 
liberalization” processes in the 1980s.




